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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자동차보험 11월중 손해율 73.9%, '07.11월 이후 최고치

□ ‘08.11월중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.1%( 751억원) 감소한  

8,498억원을 기록하였음.

o FY08 분기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로 1/4분기 6.0%, 2/4분기 3.5%, 

10~11월은 Δ3.8%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o 10월과 11월 자동차보험의 성장률은 각각 0.3%, Δ8.1%를 기록하였음.

□ 이는 최근 소비심리 약화로 인해 11월중 국내 신차 판매량(74,753대)이 전년동기대

비 27.7% 감소하면서 자동차시장이 침체된 데 따름.

o 수입차의 경우에도 11월중 등록대수는 2,948대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4.3%가 

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o 또한 저렴한 온라인시장 확대 및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전체 자동차보험 

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침.

□ 한편, ‘08.11월중 자동차보험금 지급액(발생손해액)은 5,9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

비 3.6%(208억원)이 증가하였음.

o 이는 유가하락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차량운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율이 상승

한 데 따른 것이며, 최근 고환율 등으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선호 등이 사고

율 증가에 원인이 되기도 함.

o 자동차보험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,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11월중 손해율은 

‘07.11월(75.5%) 이후 최고치인 73.9%를 기록하였음.

□ 당분간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자동차

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(최근 자동차보험 시장 동향-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, 12/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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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 주택시장 경기 하락 지속 

   □ 전미부동산협회(National Association Realtors: NAR)는 11월의 기존주택시장의 

매매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매실적은 전월대비 8.6% 하락하였

고, 전년동기대비로는 10.6% 하락하였다고 발표함. 

      o NAR에 따르면 기존주택시장의 매매 중앙값(median)은 전년동기대비 13.2%

하락한 181,000달러에 이르렀는데, 이는 통계가 집적된 1968년 이후 가장 크

게 하락한 수치인 것으로 보고됨. 

      o NAR측은 10~11월의 노동시장을 비롯한 주식시장과 소비자 신뢰가 급속도로 

악화된 것이 주택시장의 경기를 더욱 크게 하락시킨 주요인이라고 분석함. 

      o 또한 주택시장 가격 하락은 네거티브 자산효과로 인해 가계의 소비를 더욱 위

축시키는 동시에 은행의 재무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동

산담보대출의 지급불능 증대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냄.

   □ 한편, 이러한 주택시장 가격 급락세는 차기 미행정부의 8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

진작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음. 

      o 향후 2년에 걸쳐 실시될 경기진작정책이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지 

않았기 때문에 11월의 부동산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분석도 가

능함. 

      o 그러나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인해 차기 행정부의 경기진작정책은 부동산시장 

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본다는 분석이 데세를 형성하고 있음.  

      - Fiserve Case-Shiller측은 주택시장 가격이 2010년 1/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

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면서, 주택시장가격 하락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

이지만 가계의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택수요도 개선되기 

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함. 

      -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유질 처분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분

석을 뒷받침하고 있음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Financial Times 12/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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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Munich Re, AIG 자산 인수

   □ Munich Re는 AIG 자산 중 Hartford Steam Boiler를 7억4천2백만 달러에 인수

한다고 22일 발표함. 

      o 이번 Munich Re의 인수는 재보험사업 및 손해보험시장의 경기악화 시에 그

룹 전체의 순이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됨.  

      o 또한 Munich Re의 미국사업부를 재해 및 상해 재보험 업무에서 재물 및 배

상 책임 재보험 쪽으로 선회하는 의미가 있음.

   □ AIG측은 Hartford Steam Boiler를 매각하면서 2009년까지 1,500억 달러의 구제

금융을 상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, 여러 금융기관이 AIG 보유 

자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발표함.

   □ 이미 AIG의 아시아 및 동부 유럽지부 원수보험사들에 대한 인수 의사를 밝혀왔

던 Munich Re는 AIG가 2000년에 12억 달러에 인수한 HSB를 현금 매입할 의

사도 표명함. 

      o HSB는 미국을 기반으로 하여 공장 및 설비기자재 보험과 컨설팅업무를 제공

하고 있으며, 2007년 1억5천8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어들임. 

      o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9월30일 현재 HSB의 시장가치는 장부가치의 1.25배 

수준인 것으로 알려짐. 

      o 한편, Munich Re는 자체적으로 HSB의 경영상태를 최상으로 평가하면서 HSB 

인수시 구매가격 조정 체제에 따라 자본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9월 수준

의 자본규모를 보장 받기로 약속을 받음.

   □ Munich Re는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으나, 차기 미행정부의 경비부양책을 신

뢰하고 있으며, 미정부의 금융산업 인프라투자가 실시될 경우 HSB와 같은 기업

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. 

  

   □ 한편 22일 Munich Re의 인수 발표이후 주가는 0.2% 하락한 106.57€를 기록함.

 (Financial Times 12/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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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인터넷 생보사의 원가 전면 공개에 생보업계 반발 

   □ 올해 봄 개업한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인 라이프 넷 생명보험(ライフネット生

命保険株式会社, www.lifenet-seimei.co.jp)은 최근 업계 최초로 모든 보험상품의 

원가를 공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됨.  

  o 11월 21일 중간결산 발표에 맞추어 모든 보험상품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한 

라이프 넷 생명보험은 온라인 판매망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판매점에 

지불할 수수료 등이 전혀 들지 않는 만큼 부가보험료가 경쟁회사들에 비해 저렴

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힘.

  라이프 넷과 경쟁보험사 상품의 보험료 비교표(예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라이프 넷 보험 상품 경쟁 A社 보험 상품

약 1,923엔 순보험료(양사가 동일하다고 가정) 약 1,923엔

약 657엔 부가보험료 약 3,600엔

약 2,580엔 월보험료 약 5,523엔

           주 : 40세 남성이 10년 만기 1,000만 엔 사망보험(정기)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임.
         자료 : 라이프 넷 홈페이지 공시(付加保険料率（生命保険の「原価」）の開示について) 참조

  

□ 이번 라이프 넷의 원가 공개 조치에 대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

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, 대대수의 보험회사들은 

이로 인해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이 확산되면 서비스 질 하락과 보험회사의 재정 

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.  

 
  o 경쟁 보험회사들은 부가보험료 안에는 일대일 컨설팅과 콜센터 운영 등의 각종 

고객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만큼 서비

스의 질적 측면에서 인터넷 전문 보험회사 상품과 차별된다고 강조함. 

  o 생보업계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재정 건정성 악화를 우려하여 지나친 가

격 인하 경쟁을 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더 이상의 원가 공개는 발생하지 않을 

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라이프 넷 홈페이지 관련 공시,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ujiSankei Business I 12/16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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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수출신용보험 지급보험금 급증

□ 중국의 수출기업 및 제품에 대해 무역융자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수출신용보험공

사(中国出口信用保险公司)가 올해 지급한 보험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밝

혀짐.  

  o 수출신용보험공사 통계에 따르면, 2008년 11월까지 보증한 보험금액은 565억 

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.6% 증가한 반면, 기업 파산 등으로 지급된 보험금액은 

약 2억 1,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무려 174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

  o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에 신고된 수출대금 회수불가금액 역시 푸젠성(福建省)에

서만 전년도에 비해 65배 늘어난 4,003만 달러에 이르는 등, 수출기업들의 미수

금이 늘고 환위험이 커지면서 수출신용보험공사의 지급보험금이 급증함.

    

□ 최근의 이러한 지급보험금 급증 현상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

세계 각국과 수출입 업무를 하는 중국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

말해줌.   

  o 외국 바이어들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과거와 같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

됨에 따라 수출신용보험공사의 지급보험금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

상됨.

  o 또한 전문가들은 보험비용 부담 및 리스크 관리인식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

출신용보험 가입률이 6%에 지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신용

보험 미가입 상황에도 우려하고 있음. 

  o 그러나 책임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요율 인상을 단행하지 않으며 기업지원에 적

극 나서고 있는 수출신용보험공사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점차 위

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수출신용보험 가입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

것으로 전망됨.

 

  
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홈페이지 12/12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세기경제보도 12/19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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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】

     ◆ 국내 주요 경제지표

국내 지표 07년 말 08.12.18(목) 08.12.24(수) 전주대비

금리

CD금리(91일) 5.82 4.24 3.98 -0.26 

국고채(3년) 5.74 3.82 3.75 -0.07 

회사채(3년, AA-) 6.77 7.96 6.60 -1.36 

환율

원/달러 938.20 1,296.50 1,333.70 37.20 

원/엔(100엔) 838.20 1,450.14 1,466.81 16.67 

원/유로 1,371.65 1,852.24 1,857.11 4.87 

원/위안 128.45 189.89 194.74 4.85 

주가

KOSPI 1,897.13 1,175.91 1,128.51 -4.0%

KOSDAQ 704.23 340.30 333.73 -1.9%

KOSPI 보험지수 24,539.56 14,219.21 13,936.23 -2.0%
 * KOSPI 보험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100p로 하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,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11개 

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함.

      ◆ 해외 주요 경제지표

해외 지표 07년 말 08.12.18(목) 08.12.24(수) 전주대비

금리

LIBOR(3개월, $) 4.70 1.53 1.47 -0.06

미국 국고채(10년) 4.03 2.08 2.18 0.10

독일 국고채(10년) 4.31 2.97 2.94 -0.03

일본 국고채(10년) 1.51 1.27 1.22 -0.05

환율

엔/달러 111.93 89.41 90.45 1.04

달러/유로 1.4620 1.4286 1.4013 -0.0273 

위안/달러 7.3041 6.8276 6.8572 0.0296 

주가

미국 DowJones 13,264.82 8,604.99 8,468.48 -1.6%

미국 Nasdaq 2,652.28 1,552.37 1,524.90 -1.8%

영국 FTSE100 6,456.90 4,330.66 4,216.59 -2.6%

독일 DAX30 8,067.32 4,756.40 4,629.38 -2.7%

프랑스 CAC40 5,614.08 3,234.15 3,116.21 -3.6%

일본 Nikkei225 15,307.78 8,667.23 8,517.10 -1.7%

중국 상해종합 5,261.56 2,015.69 1,863.80 -7.5%

대만 가권 8,506.28 4,694.81 4,423.09 -5.8%

홍콩 항셍 27,370.60 15,497.81 14,184.10 -8.5%

DowJones 보험지수 318.58 152.91 147.51 -3.5%

실물

지표

두바이유 89.06 42.09 36.64 -12.9%

금(NYMEX) 833.92 852.91 848.00 -0.6%
* DowJones 보험지수(DJTINN) 1991년 12월 31일을 100p로 하는 유통주식수 조정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, 

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보험사 중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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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주요 지표 비교차트

<그림 1> 주요국 이자율 추이 <그림 2>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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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료 : 국제금융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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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주 : 2007년 말 환율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.

    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 3>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<그림 4> 한국, 미국 보험지수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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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주 : 2007년 말 주가지수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.

    자료 : 증권선물거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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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료 : 증권선물거래소, NYSE

<그림 5> 한국, 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<그림 6> 국제유가, 금 가격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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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료 : 증권선물거래소, NY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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